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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“다리우스 3세가 역사의 망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는” 책이

다. 화폐학, 고고학, 역사학, 문헌학에 관한 사료들을 총 집대성하여 아케메네스 제국

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역사학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. 다만 오타나 산만

한 그림, 비전문가적인 시각이 흠이다.

책은 총 5부 12장으로 되어 있다. 1부 “불가능한 전기”에서는 다리우스 3세의 모습

을 알 수 있는 이집트, 페르시아, 바빌로니아의 사료를 검토하였다. 또 르네상스 시대 

다리우스를 ‘열정적인 낭만주의자’라는 평가와, 18-19세기 용기 있는 군주 이미지와 

함께 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무능한 겁쟁이의 이미지도 설명하였다. 2부 “대비되는 모

습”에서는 다리우스가 영웅 알렉산드로스와 대조되는 인물로 그려졌음을 주장하였

다. 3부 “꺼림과 열정”에서는 다리우스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서 주요 주제는 다리

우스의 궁정 대신과의 대화, 아첨꾼들의 총애, 편집광, 전투에서의 도주, 마케도니아

의 절제에 대비되는 사치 등이다. 4부 “다리우스와 다라”에서는 다리우스의 성격적인 

흠이 패배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였다. 그의 부주의하면서도 거친 태도가 배반과 배신

의 씨앗이 되어 그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 편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. 이러한 이미

지가 후대의 전통, 특히 사산조 설립자인 아르다시르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었다. 5부 

“최후의 평가와 몇 가지 제언”에서 저자는 진실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설에서 역

사적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. 특히 다리우스가 살아서 제국 지킴이로서의 역할

을 다했다는 기록이 역사적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

이다. 




